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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노동자의 건강한 

노동과 인권을 위한 

대책위원회

  
취재요청서

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김혜진(010-4538-0051) 

 조혜연(010-3260-1942)

발송일 : 2025년 6월 25(수) 

“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탄압에 앞장서는 
경기남부경찰청 규탄 기자회견”

- 2024년 2월 13일, 쿠팡이 16,450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갖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졌습
니다. 쿠팡은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2025년 1월 청문회를 통해서야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과하
고 공익제보자와 쿠팡대책위 구성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습니다. 
- 그동안 경찰은 쿠팡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이 고소·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지연시
켜왔고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쿠팡측이 고소했던 블랙리스트 
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해왔습니다. 
- 쿠팡은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지만,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익
제보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지속하며,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겸찰에 송치하겠다
고 합니다. 이는 공익제보의 성격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입니다. 
- 이에 쿠팡대책위원회와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
무리한 강압수사,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. 
- 취재를 요청드립니다. 

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탄압에 앞장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규탄 기자회견

○�날짜� :� 2025년� 6월� 27일(금)�오전� 10시30분�

○�장소� :� 경기남부경찰청�앞

○�주최� :� 쿠팡대책위원회,�쿠팡�블랙리스트�법률대응팀

○�주요�내용�

� � =�발언� 1.� 블랙리스트�공익제보의�사회적�의미(쿠팡대책위원회�양한웅�공동대표)

� � =�발언� 2.� 공익제보자에�대한�경찰수사의�문제점(쿠팡�블랙리스트�법률대응팀�김병욱�변호사)

� � =�발언� 3.� 공익제보자�탄압하는�경찰�규탄(쿠팡�블랙리스트�피해자�최효)

� � =�발언� 4.� 경찰과�쿠팡�규탄�발언(공공운수노조�경기본부�김영애�본부장)

� � =�발언� 5.� 공익제보자�당사자�발언

� � =�기자회견문(항의�서한)�낭독

○�기자회견을�마치고�경기남부�경찰청에�항의서한을�전달합니다.


